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SOS워치’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 <적극행정 활성화 사례 공모> 통해 우수사례 5건 선정 

- 국민안전, 국가중요시설 보호, 코로나19 지원 등 국민체감형 사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정부의 적극행정 

정책에 부응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 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대국민 취약서비스 개선 ▲규제혁신 ▲현장애로 해결 

▲적극 민원처리 부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됐다.

ㅇ 총 47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공성,
효과성, 적합성, 적극성, 객관성을 고려해 5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조난신호발사 전달체계 혁신(전파관리팀)’ 일명 

SOS워치 사례는 해양사고 긴급 상황 시 조난신호를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직접 개발한 사례이다.

ㅇ 전파관리팀은 협업체 구성·운영, 제품 개발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중소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2020년 KCA 적극행정 우수사례>

구분 사례 제목 부서 

최우수 조난신호발사(SOS워치) 전달체계 혁신 전파관리팀

우수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드론탐지레이다 운용 주파수 선제 발굴 공공주파수팀

장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국민지원 검사기획팀

항공무선통신사 출장검정 ‘1일 원스톱 패스트 트랙’ 충청본부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통신장비 점검현장 고충 해결 북서울본부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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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수사례도 눈에 띈다.

ㅇ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국민지원(검사기획팀)’은 자격

검정 연기로 인한 무선종사자 인력 미배치로 행정처분을 당하는 

상황, 출입통제로 인한 무선국검사 불가 상황 등 전파행정 관련  

국민 불이익을 해소한 사례이다.

□ 정한근 KCA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줬다”며 “적극행정이 조직 내에서 더 활성

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KCA는 내년에 이번 우수사례를 담은 「2020 적극행정 우

수사례집」을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최지환 과장(☎ 061-350-12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미지

[최우수] 조난신호발사 전달체계 혁신(SOS워치)
[우수]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드론탐지레이다 운용 주파수 선제 발굴

[장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국민지원

[장려] 항공무선통신사 출장검정 
‘1일 원스톱 패스트 트랙’

[장려]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통신장비 점검현장 고충 해결


